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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보행속도, 주야간 인구변화, 보행경로에 따른 서비스 권역 등을 고려하여 대피시설 위치에 대한 적절

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보행속도는 선행연구사례를 통해서 1.6 m/s, 2.22 m/s를 정의하였고, 주야간 인구변화는 대시메트

릭 매핑기법을 이용하여 인구를 추정하였다. 보행속도와 보행경도에 따른 대피시설 서비스 권역은 입지할당모형의 네트워

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시공간 유동인구 변화와 보행속도에 따라 일부 대피시설의 경우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대피시설 추가지정이 요구된다.

주제어 : 유동인구, 대시메트릭 매핑, 네트워크 분석, 보행속도, 대피시설

Abstract  This study set out to evaluate the fitness of shelter locations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service zones 
according to walking speed, the changing population between day and night, and walking routes. Walking speed was 
defined as 1.6 m/s, 2 m/s based on the cases of previous studies. The changing population between day and night 
was estimated with the dasymetric mapping technique. Shelter service zones according to walking speed and routes 
were analyzed with the network of the location allocation model. The findings show some shelters had limits with 
their capacity according to the changing floating population and walking speed in time and space and raise a need 
to appoint additional shel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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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문제점

1.1.1 연구배경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이후 비상 대피

시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새롭게 고조되었고[1], 최근

에는 북핵문제와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대피시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대피시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한 국

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전국에 많

은 수의 대피시설을 지정하였으며, 자연재난, 사회재난, 

비상사태 발생 등 그 발생유형에 따라 위치, 규모, 용도 

등을 다르게 운용하고 있다[2-4].

특히 테러, 국지도발 및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비상사

태 발생시 민방위 기본법에서는 즉시 민방위 비상 대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4]. 국내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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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피시설은 서해 5도 및 접경지역의 190개소 정부

지원 대피시설과 민간 및 정부·지자체·공공단체 소유의 

지하시설물을 대피시설로 지정한 1만8681개소(99.94%)

의 공공용 대피시설이 존재한다[5,6].

이처럼 수많은 민방위 비상 대피시설이 비상사태 발

생시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위치와 규모 등

이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한다[7].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민방위 비상 대피시설(이후 대피

시설)을 대상으로 위치와 규모에 대한 문제점 등을 기존 

연구 사례 등을 통해 분석해 보고, 서울시 중로구에 설치

된 민방위 비상 대피시설을 대상으로 위치 및 규모에 대

한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1.1.2 문제점

대피시설은 언제 어디서나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

록 위치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5], 대피시설의 수용인

원은 지역별로 충분한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피시간, 대피경로, 대피인구, 대피수

용인원, 대피대상자의 개인특성에 따른 보행속도, 지형 

및 교통 등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의 수많은 대피시설이 이러한 고려사항을 충분히 반영하

여 위치 및 규모가 결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사례를 통해서 기존 

대피시설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첫째, 기존 대피시설의 수용인원과 시설의 수는 대피

인구를 고려해 결정되며, 대피인구는 행정구역 단위의 

인구총조사를 기반으로 결정된다[8]. 인구총조사는 행정

구역 단위에 거주하는 상주인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

에 주간 또는 유동인구와 같은 현실성 있는 대피인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7,8]. 따라서 실질적

인 대피인구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비상사태가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 또는 어느 때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야

간인구, 주간인구, 유동인구 등의 시간적인 인구 변화를 

고려해야만 한다[8]. 둘째, 대피시설의 위치는 대피인구

의 실질적인 공간상의 인구 분포를 고려할 때 가장 효율

적인 대피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단, 대피시간, 대피경

로가 사전에 정의된 경우). 그러나 기존 대피시설의 설치

는 공간상의 인구분포를 단순히 행정구역 단위 또는 집

계구 단위의 인구밀도로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

상의 실질적인 인구분포를 반영한 위치선정에는 한계가 

있다[7,8]. 셋째, 대피시간이 주어진 경우 대피대상자의 

보행속도에 따라 대피할 수 있는 대피권역이 달라진다. 

따라서 보행속도는 대피시설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 요인 중 하나이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

는 대피대상자를  일반인과 교통약자(임산부, 노약자, 장

애인 포함, 또는 재해약자)로 구분하고 각각의 보행속도

를 정하여 대피시설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9-11]. 그러나 현행 민방위 대피시설은 일반

인의 보행속도만을 고려해 설치·지정 되고 있어 대피시

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통약자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1.2 연구목표 및 내용

본 논문에서는 기존 대피시설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 제안함으로써, 향후 대피시설의 입지선정 

및 설치 규정을 만드는데 있어 의사결정자료로 활용되기

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목표와 내용으로 연구를 수행

하였다.  

첫째 야간인구, 주간인구, 유동인구 등을 활용한 현시

성 있는 대피인구를 산정하기 위해 통계청 자료와 모바

일 빅 데이터를 활용해 재현하고, 둘째 대피인구에 대한 

시·공간상의 동적인 인구분포를 나타내는 데 있어 대시

메트릭 기법을 이용해 이를 구현하며, 셋째 대피대상자

를 일반인과 교통약자로 구분하고 보행속도에 따른 대피

권역을 설정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대피시설 설치를 제

안하며, 최종적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공간 유동

인구 변화와 보행속도에 따른 기존 민방위 비상 대피시

설 위치의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대피시설의 설치와 지정

대피시설은 민방위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근거로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설치·지

정 운영하고 있다.  

대피시설은 지진, 산사태,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로부

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대피소와는 

달리 민방위 비상사태 발생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비

상 대피시설(대피소라고도 함)이다. 재해대피소는 주로 

옥외대피소(운동장, 공터 등)가 지정되며, 또한 이재민이 

단기간에 거주할 수 있도록 실내 시설물을 지정한다. 반

면에 대피시설은 민방위 사태(비상사태, 민방공, 화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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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를 대비한 것으로 주로 지하시설물을 지정하여 운

영하고 있다. 

대피시설의 설치를 위한 기준이 되는 대피시간은 재

해대피소의 경우 10분에서 최대 30분 내에 대피할 수 있

도록 그 권역을 나누어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12], 

비상 대피시설은 5분으로 규정되어 있다[5]. 

대피속도는 대피대상자의 개인특성에 따라 보행속도

의 차이가 발생함으로, 성인의 평균보행속도에 2배속으

로 5분 동안 이동하는 거리 667 m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속도로 환산하면 약 2.22 m/s된다[5]. 현행 규정을 따르

면 개인특성을 반영하여 대피속도를 다르게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일반인과의 

차별 없는 이동권과는 상충된다. 한 예로 경찰청의 경우 

보행자신호 계획시 교통약자를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이나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보행속도를 0.8 m/s로 운영하

고 있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의 보행속도

(0.8 m/s)에 2배속으로 5분 동안 이동하는 거리 480 m를 

제안하고 속도로 환산하면 1.6 m/s이다.   

대피시설의 수용인원은 대피시설면적에 1인당 수용면

적을 나누어 결정한다. 여기서 1인당 수용면적은 정부 지

원 대피시설의 경우 1.43 ㎡, 공공용 대피시설의 경우는 

0.825 ㎡이다. 반면 재해대피소의 경우 재해로 인해 거주

지를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최대 3.3 ㎡ 가량의 수

용면적을 사용한다[14]. 

 

2.2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 분석은 GIS 공간분석 기법의 하나로 노드와 

링크로 구성된 네트워크 모델을 구축하고[15], 경로탐색, 

경로 추적, 입지할당 등의 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기

술이다. 네트워크 분석은 내비게이션, 피난경로 탐색, 입

지선정, 시설물 서비스 권역 탐색, 취약지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10]. 

특히, 시간, 속도, 거리가 주어지면 서비스 가능한 영

역을 분석해내는 입지할당 모형은 서비스 권역 탐색, 취

약지 분석, 대피시설을 중심으로 대피권역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9,15,16].

2.3 대시메트릭 매핑

실세계의 지형 및 인간의 활동은 역동적으로 변화하

며, 이를 시․공간적으로 표현하고 동시에 지도로 시각

화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연구되어져왔다[17]. 과거에는 

인구의 분포를 시각화하기 위해 단순히 행정구역 단위 

또는 집계구 단위에서의 인구수와 공간단위 면적으로 나

누어 인구밀도를 산출하고 이를 지도로 표현하였다[18]. 

이러한 방법은 행정구역 단위 내에서의 인구분포가 변동

성이 없으며, 균질하다고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인 인구분포를 시각화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19]. 따라

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간단위와 연관성이 

있는 보조자료, 즉 토지이용도, 건물도, 도로망도 등의 자

료를 이용해 인구의 분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각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화 기술이 대시메트릭 매핑이다[20], 

즉 행정구역 단위 내에 토지이용이 수역, 산림인 경우 해

당구역의 인구밀도를 “0”으로 나타내거나, 건물과 도로

상의 일정 권역 내에서만 인구분포가 있다고 가정하고 

해당구역에만 인구밀도를 시각화하는 기법이다.  

3. 대피시설의 적절성 평가

3.1 기초자료 수집 및 DB 구축

본 연구의 연구대상지역은 종로구이며, 종로구 내에는 

140개의 대피시설이 있다. 그리고 건물은 총 28,985개가 

있으며, 2015년을 기준하여 상주인구는 147,607명, 주간

인구는 392,128명으로 유출인구보다 유입인구가 더 많은 

지역이다.

기초 대피시설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대피시설, 

보행자도로, 건물, 인구총조사, 기지국 기반의 모바일 빅 

데이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Table 1은 기초자료에 대한 세부정보를 나타낸 것으

로, Table 1에서 보면 대피시설과 보행자도로는 네트워

크 분석을 통해서 대피시설의 대피권역을 분석하기 위해 

수집하였다. 그리고 건물, 인구총조사, 모바일 빅 데이터

는 대시메트릭 매핑을 통해서 시·공간적 인구분포를 재

현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종로구 지역의 모바일 빅 데이터는 50 m × 50 m 격자 

간격으로 총 5,667개의 포인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의 포인트에는 1시간 간격의 유동인구 정보를 담고 있다. 

모든 자료는 ESRI에 서 만든 ArcMap 10.4 GIS 소프

트웨어를 이용해 공간정보로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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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pecification Reference

Shelter
2017.12 xls

Public data portal
140 Number

PredestrianRoad 1/1,000 shp
Korea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portalBuilding
1/1,000 shp

28,985 Number

Population

2015.03 xl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392,128 Daytime

147,607 Nighttime

Mobile data
2016.03 xls

SK telecom
5,667 Number

Table 1. Basis data 

Fig. 1은 연구대상지역과 기초자료를 중첩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1. Study area

3.2 대피시설의 대피권역 분석

대피시설을 중심으로 대피권역을 분석하기 위해서 대

피시간은 5분으로 설정하고 대피속도는 일반인과 교통약

자로 구분하여 각각 2.22 m/s, 1.6 m/s  정의하였다. 이후 

보행자도로에 해당 값을 입력 후 네트워크분석을 통해서 

대피권역을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Fig. 2. Service areas of shelter according to 

walking speed

Table 2는 대피시설의 시설면적, 수용인원, 보행자 속

도에 따른 대피권역의 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ID
Shelter Service area(㎡)

Area Capacity 1.6 m/s 2.22 m/s

1 779 944 11,403 12,425

2 4,950 6,000 82,372 116,637

3 175,537 212,772 17,701 17,755

4 174 211 15,335 15,355

5 23,601 28,607 16,967 16,967

6 21,017 25,475 9,598 9,602

7 8,896 10,783 44,467 44,497

8 748 906 61,983 90,470

9 990 1,200 114,420 190,487

10 1,598 1,937 106,851 142,824

… … … … …

140 8,616 10,444 5,319 2,751

Total 833,843 1,008,690 9,899,428 13,452,978

Table 2. Service areas of shelter according to 

walking speed

3.3 시·공간적 인구분포의 재현

3.3.1 상주인구 대시메트릭 매핑

통계청에서 수집한 인구총조사 자료의 상주인구는 야

간인구로써 대부분의 인구분포는 주택지역에서 나타난

다. 따라서 행정구역 단위 내에서 실제적인 인구분포로 

재현하기 위해 모든 인구는 건물 안에만 분포하거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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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에만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대시매트릭 매핑을 실시하

였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수집한 건물의 속성정보에는 

건축물의 지하층을 포함한 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

산한 연면적이 제공된다. 그리고 통계청에서는 주택의 

종류별 1인당 주거면적을 제공하며, 7개 분류항목에 대

한 1인당 주거면적은 Table 3과 같다.  

Classification of building
Residential area per 

person(㎡)

Average 28

Datached house 28.3

Apartment 30.1

Multi-unit dwelling 34.3

Multi-household house 21.8

House within commercial building 24.3

Officetel 26.7

Table 3. Residential area per person

연구지역 내의 건물 중에서 야간에 거주할 수 있는 

Table 3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서만 각각 1인당 주거면

적을 건물의 해당속성으로 입력하였다. 

건물단위로 상주인구에 대한 인구분포를 대시메트릭 

매핑으로 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식(1)을 개발하

여 각각의 건물에 대한 거주인구를 추정하였다. 일반화

된 수식은 다음과 같다.  

PNi = 






 ÷  

÷ 
× (1)

여기서, PNi는 i건물의 추정된 거주인구이고, ai는 i건물

의 연면적이며, bij는 i건물의 j주택종류별 1인당 주거면

적이다. PN는 상주인구이다.  

수식(1)에 의해 각각의 건물에 대한 거주하는 인구를 

추정하였고, 추정한 거주인구를 건물의 해당 속성에 입

력하였다. 

Fig. 3의 건물을 단위로 한 상주인구의 인구밀도를 살

펴보면, 아파트의 단위면적(㎡)당 인구밀도가 높게 나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주택 외의 건물과 산림, 하

천 등은 인구밀도가 표현되지 않고 있다.  

Fig. 3. Density of nighttime population by 

       dasymetric mapping

3.3.2 주간인구 대시메트릭 매핑

통계청에서 수집한 주간인구(=상주인구 ± 통근 ± 통

학)의 분포현황은 SKT 기지국 기반의 모바일 빅 데이터

를 이용한 유동인구 분포현황과 일치한다는 가정하에 주

간인구에 대한 인구분포를 대시메트릭 매핑으로 재현하

였다. SKT 기지국 기반의 모바일 빅 데이터는 유동인구

와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xls 자료로써 지오코딩을 이용

하여 포인트로 시각화하였다. Fig. 4에서 보면 유동인구

는 주간인구 392,128명과 같지 않으나 인구의 시간대별 

분포현황을 잘 나타낸 준다.

Fig. 4. Population based on the mobil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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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alking speed(2.22 m/s)

       

(b) Walking speed(1.6 m/s)

Fig. 6. Overlay of nighttime population density and shelter service areas

따라서 현실성 있는 시간대별 주간인구 분포현황을 

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식(2)을 개발하여 주간인

구 대시메트릭 매핑을 수행하였다. 일반화된 수식은 다

음과 같다.

PDi = 









× (2)

여기서, PDi는 i지점의 주간인구이고, Mi는 i지점의 통신

사 유동인구이며, ∑Mi는 통신사 유동인구 총합이다. PD

는 행구구역 단위 내의 총 주간인구이다. 참고로 통신사 

유동인구 총합은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오후 4시의 

134,796명을 사용하였으며, 각 지점의 통신사 유동인구도 

오후 4의 유동인구를 사용하였다. 통신사 포인트 간격은 

50 m이다.

수식(2)에 의해 유동인구가 분포하는 각 포인트 지점

의 거주인구가 추정되면 각 포인트에 해당 속성으로 입

력한다. 

이후 포인트를 이용하여 50 m 격자의 주간 인구밀도 

대시메트릭 매핑을 하였다. 그 결과는 Fig. 5와 같다.

Fig. 5. Density of daytime population by dasymetric 

mapping

3.4 대피시설의 적절성 평가

Fig. 6의 (a)는 상주인구밀도와 일반인의 대피권역을 

중첩하여 나타낸 것으로, 점선으로 표시된 지역은 대피

권역 외부의 사각지대를 나타낸 것이다. 사각지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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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alking speed(2.22 m/s) (b) Walking speed(1.6 m/s)

Fig. 7. Overlay of daytime population density and shelter service areas

ID
Capacity
of shelter
(Pop.) ①

Population of Evacuation ② Rate of capacity (①÷②)

Nighttime Daytime Nighttime Daytime

1.6 m/s 2.22 m/s 1.6 m/s 2.22 m/s 1.6 m/s 2.22 m/s 1.6 m/s 2.22 m/s

1 944 - - 673 673 - - 1.40 1.40

2 6,000 11 11 2,869 3,184 545.45 545.45 2.09 1.88

3 212,772 - - 2,923 2,923 - - 72.78 72.78

4 211 309 309 2,085 2,085 0.68 0.68 0.10 0.10

5 28,607 - - 1,507 1,507 - - 18.98 18.98

6 25,475 - - 1,158 1,158 - - 22.00 22.00

7 10,783 162 162 2,943 2,943 66.56 66.56 3.66 3.66

8 906 - - 547 547 - - 1.66 1.66

9 1,200 265 265 648 891 4.53 4.53 1.85 1.35

10 1,937 2,890 2,893 5,253 5,353 0.67 0.67 0.37 0.36

… … … … … … … … … …

140 10,444 708 - 128 - 14.75 - 81.65 -

Total 1,008,690 103,885 111,264 340,766 344,812 33,772.32 28,619.13 2,911.80 2,750.93

Number of civil defense evacuation shelter, rate of capacity < 1 36 36 57 56

Table 5. Evaluation of civil defense evacuation shelter locations in fitness according to the walking speed

and changing floating population

최소 3개 이상의 대피시설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Fig. 

6의 (b)는 상주인구밀도와 교통약자의 대피권역을 중첩

하여 나타낸 것이며, Fig. 7의 (a)는 주간인구밀도와 일반

인의 대피권역을 중첩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7의 (b)는 

주간인구밀도와 교통약자의 대피권역을 중첩하여 나타

낸 것이다.

Time Pedestrian Number

Nighttime
Non-disabled 4

Disabled 7

Daytime
Non-disabled 3

Disabled 8

Table 4. Installation requirements of a new civil 

defense evacuation she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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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는 점선으로 표시된 사각지역에 대한 통계를 

표로 나타낸 것으로, 육안판독에 의해 최소 3개에서 8개 

지역에 대한 대피시설 신규 설치가 요구된다. 

기존 대피시설이 대피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

한 평가는 수용률을 통해 알 수 있다. 수용률은 대피시설

의 수용인원을 대피인구로 나누어 계산하며[5], 수용률이 

1보다 낮으면 수용인원보다 대피인구가 많은 것으로 해

당 대피권역 내에 추가적인 대피시설이 요구된다[8]. 따

라서 이러한 방법은 대피시설의 적절성을 평가하는데 매

우 유용하다. 이에 대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대피시설 수용률 = 수용인원 / 대피인구 (3)

Table 5는 대피시설의 수용률 평가 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Table 5에서 수용률은 대피시설의 수용인원과 GIS

의 중첩분석 및 Zonal 통계 도구를 이용해 계산된 대피인

구를 서로 나누어 계산한 것이다. 여기서, 대피인구는 상

주인구, 주간인구에 대해서 각각 교통약자와 일반인의 

보행속도에 따른 대피권역 내에 있는 인구를 말한다. 

4.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에서는 교통약자와 일반인의 보행속도를 각각 

1.6 m/s, 2.22 m/s를 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피시설의 

대피권역을 설정하였다. 이때 교통약자와 일반인이 대피

시간 5분에 각각 480 m, 667 m를 이동할 수 있었다. 

상주인구(야간인구), 주간인구의 실질적인 인구분포

를 재현하기 위해 인구추정을 위한 식을 개발하였으며, 

주택과 인구총조사 그리고 기지국 기반의 모바일 빅 데

이터를 이용하여 대시메트릭 매핑을 수행하였다. 또한 

대피시설의 대피권역과 인구밀도 자료를 이용하여 대피

인구를 산정하고, 대피시설의 수용인원과 비교하여 수용

률을 계산하였다.

대피시설의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수치상으로는 종로

구의 대피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08,690명으로 유동인

구가 가장 많은 오후 4시의 총 대피인구 344,812명을 충

분히 수용할 수 있으나, 대피시설을 개별적으로 평가하

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상주인구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경우 전체 대피시설 

140개소 중에서 36개소의 수용률이 1에 미달되었고, 일

반인을 대상으로는 36개소가 수용률 1에 미달되었다.   

주간인구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경우는 57개소가 수

용률 1에 미달되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56개소가 수

용률 1에 미달되었다.

또한 기존 대피시설의 대피권역 외부에 있는 사각지

대에 대해서는 최소 3개 이상의 신규 대피시설 지정이 요

구된다. 

향후 기지국 기반의 모바일 빅 데이터 활용에 있어 요

일별 시간대에 대한 유동인구 본포를 고려한다면 좀 더 

정확한 적절성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동인구를 활용하려는 다양한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기

존 대피시설의 평가 및 추가 지정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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